
꾸준히

묵직하게

2020학년도 6월 평가원 세계지리 해설



총평
이번 6월 세계지리의 경우 난이도는 평이하였습니다. 문제 푸시면서 특별하게 막 많이 막힌다는 부분은 없으셨을 겁니다. 
전반적으로 작년 6월 평가원을 따라가는 양상을 보였습니다. 아재들 술 드시고 문제 내신듯

개인적으로 주목할 만한 문항을 꼽자면 산업지역을 구체적으로 물어본 12번 문항과 선진국과 개도국의 인구 양상을 비교하
는 19번 문항을 택할 수 있겠습니다. 12번 문항의 경우 추후에 9월이나 수능에서 지도를 없애고 글로 된 자료를 준 뒤, 그 
지역에 밑줄을 치고 기후가 어떠니 지형이 어떠니 구 공업지대니 첨단 공업지대니 하고 자세하게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 
선별하였습니다. 19번 문항은 선진국과 개도국의 인구양상 비교인데요, 비교적 프랑스는 쉽게 찾으실 수 있으셨을 것 같지
만 어느 것이 차드고 어느 것이 터키인지 헷갈려 하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

제 해설지의 특징을 말씀드리자면
1. 개념이 필요한 문항은 개념을 탑재하였고, 사고가 필요한 문항은 사고과정을 기술하였습니다.
2. 전 선지에 틀린 부분을 X(올바른 단어로 교체하기) V(필요없는 단어이니 빼버리기) ∼(앞 뒤 순서 바꾸기)로 표시하였습니

다.
이렇게 2가지로 정리 할 수 있겠습니다. 읽으시면서 개념이 정리되고 사고가 정리되는 효과가 발현하기를 기원하면서 한담
한담 손글씨로 작성하였습니다. 여러분의 지리 성적 만점 50점을 위하여 꾸준히 묵직하게 노력하는 지리인이 되겠습니다.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